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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사람들은마라톤을인생에비유한다. 42.196km라

는긴거리를달리면서심장이터질정도로숨이찰때

도 있고, 그 순간을 넘기면 무아지경의 희열도 느끼는

데, 그런과정들이사람의일생과비슷하기때문이다. 

언어교육과 문자∙언어처리 솔루션을 개발하는‘언어과학’에서 사업이사를 맡고

있는장원철이사가마라톤을시작한것은2001년. 평소운동을좋아했지만바쁜회사일때문에차일피일미루다‘운동도

때가있다’는생각이들어시작한것이마라톤이다. 원래뛰는것을좋아하고한번시작한것은꼭끝장을봐야하는성

격이라첫해부터동아마라톤하프코스에도전했다고한다. 하지만의욕에비해연습량은턱없이부족했다. 그때가

겨울이라연습을하지도않았고 회나흘전에야집앞학교운동장에서30분짜리연습에들어갔다. 엎친데덮친

격으로 회하루전에는감기에걸렸다. 자만심이너무컸던탓일까. 10km가지나면서숨은턱까지차올랐다. 그는

당장에뛰는것을그만두고싶었다. 그러나그를끝까지지탱해준그어떤힘이있었다. 바로등에붙은회사로고가새

겨진종이쪽지 다. 

“저는쓰러질수있어도언어과학이쓰러진다는것은도저히용납이안되더군요. 제가속해있는회사이기

도했거니와 기업의로고를붙이고뛰는사람들보다훨씬자부심이컸기때문입니다. 이 로주저앉을

수는없다고생각하고끝까지뛰었습니다.”

그의회사에 한애정은그후참가한여러 회와처음으로풀코스에도전한2002년동아일보국

제마라톤 회에서도 완주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등에 붙어있던‘언어과학’이라는 로고는 그에

게는하나의부적임과동시에, 임직원들이그에게주는응원이었던것이다. 

장이사는마라톤완주는 결코운이아니라그만한연습이있을때기 할수있는것이라고말한다.

마라톤풀코스에서35km를지나골인지점까지뛰다걷다를반복하면서그가느낀점이있다고한다. 

“단순히참가횟수를늘이는것이중요한게아니고얼마나철저하게준비를했느냐가성패를좌우합니다.

우리의하루하루도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있다면그것을위해한정된시간속에서매진하며준비해야

합니다.”

일년에두세번정도는꼭풀코스에도전해자신이세운목표시간을돌파해보고싶다는장

원철이사. 앞으로도그의등에서펄럭일‘언어과학’부적의힘을기 해본다. 

흔Venture in,
벤처人

�

벤처인들과 더불어 나누고픈 인터넷사이트를 운 중이시거나, 통통 튀는 벤처인다운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

Venture in,
벤처人

의기운이온몸에퍼져기분좋은나른함을만들고있는오후. 이런날이라면잠시게으름을피우며나른함을즐겨도좋으

련만, 여느때와다름없이컴퓨터에서시선을떼지않고열심히일하는사람들이있다.    

휴 용저장장치와멀티미디어제품, 네트워크솔루션제품등을개발∙생산하는정소프트의솔루션사업팀이그주인공들

이다. 자유로운복장이지만일을할때는프로의모습이물씬배어나는그들의주된업무는네트위크통합관리솔루션개

발. 98년도에출시되어각종학교나기업에널리쓰이고있는‘하드보안관’을비롯해요즘은데스크톱관리시스템과시스템복구솔루션등을

개발하고있다. 

“우리팀은평균나이가30세정도로젊은편에속합니다. 그래서각개인마다다양한개성을가지고있죠. 게다가저희솔루션사업팀은회사

내적으로다소분리되어있는특성때문에분위기도자유롭습니다. 하지만일을하는데필요한조직력은어느팀못지않게탄탄합니다.”

황희근팀장의말을증명하듯이, 솔루션사업팀의컨셉은‘직책은있되직급은없다’란다.

이들은유난히팀단합 회를자주연다. 그리고점심시간이나일과가비교적일찍끝나는날이면어김없이농구나족구같은운동을함께즐긴

다고. 누가시켜서참여하는것이아니라순전히‘마음이맞아서’하는거란다. 

이렇게팀분위기가자유롭고정이넘치다보니다른팀들의부러움에찬시선도많이받는단다. 인터뷰를하는동안에도서로의혼삿길을걱정

할만큼분위기가좋으니, 이쯤되면그부러운시선을보내는이들의마음을이해할것도같다.  

“이렇게좋은팀에속해있다는게너무나행운입니다. 그만큼구성원하나하나가열정으로최선을다하지요. 앞으로도계속이렇게한식구같

은마음으로열심히일해정소프트솔루션사업팀의가치를높이고싶습니다. 물론회사매출에도큰몫을해야겠죠.”

이성경 리의말처럼마치작은섬에모여오순도순함께살고있는듯한정소프트솔루션사업팀. 그들에게각자자신이생각하는‘섬’은어

떤의미인지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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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unny Venture �� 언어과학 장원철 이사

★ 유익하고, 즐거운 우리 팀과 동호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E-mail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통화 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Enjoy Venture �� 정 소 프 트 솔 루 션 사 업 팀

TIP 장원철 이사가 추천하는 경치 좋은 마라톤 코스

�중앙일보서울마라톤 회코스 � 잠실종합운동장을거쳐성남하오고개입구를돌아오는풀코스. 11월초순에개최되는 회라코스모스만개한이색적인서울도심을달릴수있다.

�춘천의암호마라톤코스 � 춘천의 표적마라톤코스. 춘천종합운동장을출발해의암호, 춘천댐을돌아오는코스로서계절마다특색있는장관이펼쳐진다. 

어떻게보면고립되어있는것같지만
그하나가큰의미를가질수도있다.
독도처럼.(진지모드) �곽상훈연구원

너무진지한거아냐? 난그냥
무인도가서딱일주일만지내고

싶다. 발가벗고다녀도
아무도보는사람도없고하하~

�성기훈 리

무인도에떨어뜨려주시오. 
원빈과함께~ �김지은연구원

마파도하하하~ 느그들독도
탐내지말그라잉~ 확그냥~ 

�이민희연구원

난낚시로금방잡은망둥어에
소주한잔캬~ �이성경 리

가족과함께섬으로봄놀이가
고싶을생각뿐�이홍진 리

언젠가부터자유로움에 한
동경이…. 흑…. 하지만

혼자는절 사절.�이정훈 리

섬이란…. 바다에좀더다가가고자
한발짝앞서나온작은

공간…. 캬~ 좋다. �변기면연구원

▶회사로고가 새겨진종이쪽지는 처음

하프코스마라톤을 완주하게 해준원

동력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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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사람들은마라톤을인생에비유한다. 42.196km라

는긴거리를달리면서심장이터질정도로숨이찰때

도 있고, 그 순간을 넘기면 무아지경의 희열도 느끼는

데, 그런과정들이사람의일생과비슷하기때문이다. 

언어교육과 문자∙언어처리 솔루션을 개발하는‘언어과학’에서 사업이사를 맡고

있는장원철이사가마라톤을시작한것은2001년. 평소운동을좋아했지만바쁜회사일때문에차일피일미루다‘운동도

때가있다’는생각이들어시작한것이마라톤이다. 원래뛰는것을좋아하고한번시작한것은꼭끝장을봐야하는성

격이라첫해부터동아마라톤하프코스에도전했다고한다. 하지만의욕에비해연습량은턱없이부족했다. 그때가

겨울이라연습을하지도않았고 회나흘전에야집앞학교운동장에서30분짜리연습에들어갔다. 엎친데덮친

격으로 회하루전에는감기에걸렸다. 자만심이너무컸던탓일까. 10km가지나면서숨은턱까지차올랐다. 그는

당장에뛰는것을그만두고싶었다. 그러나그를끝까지지탱해준그어떤힘이있었다. 바로등에붙은회사로고가새

겨진종이쪽지 다. 

“저는쓰러질수있어도언어과학이쓰러진다는것은도저히용납이안되더군요. 제가속해있는회사이기

도했거니와 기업의로고를붙이고뛰는사람들보다훨씬자부심이컸기때문입니다. 이 로주저앉을

수는없다고생각하고끝까지뛰었습니다.”

그의회사에 한애정은그후참가한여러 회와처음으로풀코스에도전한2002년동아일보국

제마라톤 회에서도 완주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등에 붙어있던‘언어과학’이라는 로고는 그에

게는하나의부적임과동시에, 임직원들이그에게주는응원이었던것이다. 

장이사는마라톤완주는 결코운이아니라그만한연습이있을때기 할수있는것이라고말한다.

마라톤풀코스에서35km를지나골인지점까지뛰다걷다를반복하면서그가느낀점이있다고한다. 

“단순히참가횟수를늘이는것이중요한게아니고얼마나철저하게준비를했느냐가성패를좌우합니다.

우리의하루하루도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있다면그것을위해한정된시간속에서매진하며준비해야

합니다.”

일년에두세번정도는꼭풀코스에도전해자신이세운목표시간을돌파해보고싶다는장

원철이사. 앞으로도그의등에서펄럭일‘언어과학’부적의힘을기 해본다. 

흔Venture in,
벤처人

�

벤처인들과 더불어 나누고픈 인터넷사이트를 운 중이시거나, 통통 튀는 벤처인다운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

Venture in,
벤처人

의기운이온몸에퍼져기분좋은나른함을만들고있는오후. 이런날이라면잠시게으름을피우며나른함을즐겨도좋으

련만, 여느때와다름없이컴퓨터에서시선을떼지않고열심히일하는사람들이있다.    

휴 용저장장치와멀티미디어제품, 네트워크솔루션제품등을개발∙생산하는정소프트의솔루션사업팀이그주인공들

이다. 자유로운복장이지만일을할때는프로의모습이물씬배어나는그들의주된업무는네트위크통합관리솔루션개

발. 98년도에출시되어각종학교나기업에널리쓰이고있는‘하드보안관’을비롯해요즘은데스크톱관리시스템과시스템복구솔루션등을

개발하고있다. 

“우리팀은평균나이가30세정도로젊은편에속합니다. 그래서각개인마다다양한개성을가지고있죠. 게다가저희솔루션사업팀은회사

내적으로다소분리되어있는특성때문에분위기도자유롭습니다. 하지만일을하는데필요한조직력은어느팀못지않게탄탄합니다.”

황희근팀장의말을증명하듯이, 솔루션사업팀의컨셉은‘직책은있되직급은없다’란다.

이들은유난히팀단합 회를자주연다. 그리고점심시간이나일과가비교적일찍끝나는날이면어김없이농구나족구같은운동을함께즐긴

다고. 누가시켜서참여하는것이아니라순전히‘마음이맞아서’하는거란다. 

이렇게팀분위기가자유롭고정이넘치다보니다른팀들의부러움에찬시선도많이받는단다. 인터뷰를하는동안에도서로의혼삿길을걱정

할만큼분위기가좋으니, 이쯤되면그부러운시선을보내는이들의마음을이해할것도같다.  

“이렇게좋은팀에속해있다는게너무나행운입니다. 그만큼구성원하나하나가열정으로최선을다하지요. 앞으로도계속이렇게한식구같

은마음으로열심히일해정소프트솔루션사업팀의가치를높이고싶습니다. 물론회사매출에도큰몫을해야겠죠.”

이성경 리의말처럼마치작은섬에모여오순도순함께살고있는듯한정소프트솔루션사업팀. 그들에게각자자신이생각하는‘섬’은어

떤의미인지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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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unny Venture �� 언어과학 장원철 이사

★ 유익하고, 즐거운 우리 팀과 동호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E-mail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통화 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Enjoy Venture �� 정 소 프 트 솔 루 션 사 업 팀

TIP 장원철 이사가 추천하는 경치 좋은 마라톤 코스

�중앙일보서울마라톤 회코스 � 잠실종합운동장을거쳐성남하오고개입구를돌아오는풀코스. 11월초순에개최되는 회라코스모스만개한이색적인서울도심을달릴수있다.

�춘천의암호마라톤코스 � 춘천의 표적마라톤코스. 춘천종합운동장을출발해의암호, 춘천댐을돌아오는코스로서계절마다특색있는장관이펼쳐진다. 

어떻게보면고립되어있는것같지만
그하나가큰의미를가질수도있다.
독도처럼.(진지모드) �곽상훈연구원

너무진지한거아냐? 난그냥
무인도가서딱일주일만지내고

싶다. 발가벗고다녀도
아무도보는사람도없고하하~

�성기훈 리

무인도에떨어뜨려주시오. 
원빈과함께~ �김지은연구원

마파도하하하~ 느그들독도
탐내지말그라잉~ 확그냥~ 

�이민희연구원

난낚시로금방잡은망둥어에
소주한잔캬~ �이성경 리

가족과함께섬으로봄놀이가
고싶을생각뿐�이홍진 리

언젠가부터자유로움에 한
동경이…. 흑…. 하지만

혼자는절 사절.�이정훈 리

섬이란…. 바다에좀더다가가고자
한발짝앞서나온작은

공간…. 캬~ 좋다. �변기면연구원

▶회사로고가 새겨진종이쪽지는 처음

하프코스마라톤을 완주하게 해준원

동력이되었다. 




